
□ 한국패션협회(회장 성래은)가 운영하는 패션IP센터는 국내 패션 브랜드의 지식재산

(IP) 보호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유통차단 

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.

 ㅇ 산업통상부,‘K-섬유패션 협력강화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’사업의 일환으로 추   

    진하고 있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내 패션 브랜드이며,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 

    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, 확인된 침해 게시물에 대한   

    유통차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 최근 온라인·SNS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  

    는 상황에서 패션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. 

□ 협회는 2024년 출범한 패션IP센터를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비롯해 국내

패션 브랜드의 IP 권리보호 및 대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앞으

로도 패션기업의 IP 보호 역량 강화와 안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

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 ㅇ 성래은 한국패션협회 회장은 “온라인 위조상품은 브랜드 신뢰와 기업 경쟁력을   

   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”라며, “패션IP센터를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하고,  

    국내 패션기업의 권리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.”고  

   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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